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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뒤숭숭한 축구계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사태 여파가 계
속되고있다.

축구계는 뒤숭숭하다. 2020시즌 개막
(29일)이 임박한 K리그는 예년과 달리 설
렘이나 떠들썩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요
즘가장익숙한단어는 ‘통제’와 ‘금지’다.

대부분의 팀들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진행해온 출정식을 포기했
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행사를 피하
려는 분위기에 구단들의 연고 지자체들
은선뜻공간을열어주려하지않았고,구
단도 감염자 발생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우려스러웠다.

당초 22일 팬들과 함께 하는 출정식을
열 계획이던 K리그1 전북 현대는 일찌감
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예방 및 선수단·팬 안전을 위해 출정식
행사를열지않겠다”고공지했다.

지난해 여름 20세 이하(U-20) 월드컵
에서 한국 축구의 사상 첫 국제축구연맹
(FIFA) 주관대회 결승행을 이끈 정정용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K리그2 서
울 이랜드FC는 제주도 전지훈련 때 ‘팸
투어’를 마련했다가 같은 이유로 취소했
다.

훈련 관람도 차단됐다. 전북은 늘 열려
있던 클럽하우스를 닫았고, 대구FC도 경
남 남해에서 진행 중인 전지훈련지에 팬
들이방문하지말것을당부했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체는 구
단들이다. 훈련 스케줄이 꼬여 시즌 준비
에차질을빚었다.지방훈련을취소한곳
도 있다. 태국 1차 캠프를 마친 ‘승격 팀’
부산 아이파크는 제주도에서 세부 점검
을하려했으나부산에남기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신경을 곤두세우
고있다.행사가취소된사례는없으나이
달 말 각 구단 팬들을 초청해 진행하려던

K리그개막미디어데이를미디어만행사
장에출입시키는방안을고려중이다.

국제대회라고 사정이 나을 것은 없다.
중국이 나설 무대는 정상 진행이 불가능
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4일 말레
이시아 콸라룸푸르에 한·중·일, 호주, 말
레이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 회원국 축구
협회·연맹 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가졌다.

미팅 소집을 2일 새벽 구두로 알리고,
3일 오후 소집 공문을 발송할 정도로 급
박하게 돌아갔다. 핵심은 11∼12일 조별
리그 1차전을 시작할 AFC 챔피언스리그

(ACL)의진행여부등이었다.이때FC서
울과수원삼성이각각베이징궈안,광저
우 에버그란데와 안방경기를 치른다. 원
정팀 비자부터 홈경기 준비 등 시간이 부
족하다. 심지어 호주는 중국인 입국을 완
전히 막아 ACL 개최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AFC는 3월 재개될 2022카타르월
드컵아시아2차예선도앞두고있다.

K리그 관계자는 “흥행이 우려된다. 모
처럼지난해축구붐이일었는데,뜻밖의
사태가벌어졌다.예기치못한상황”이라
며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

남장현기자yoshike3@donga.com

퉐팦 “감염막아라”챔피언전북출정식포기
퉐팧 이랜드FC 제주 전훈 팸투어 취소
퉐팪 승격 팀 부산, 지방꺞전훈 없던일로
퉐팫 연맹, 미디어데이때 팬 초청 고려
퉐팭 ACL 조별 1차전 국내경기로 변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국내 축구계에도 미치고 있다. 2020시즌 K리그 개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각 구단은 예방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상태
다. 연례행사처럼 진행된 출정식도 올해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2019시즌 개막을 앞두고 열린 전북 현대의 출정식 모습. 사진제공 ｜ 전북 현대

‘지금은 맞
고, 그때는 틀
렸다?’

그룹 H.O.T.
멤버 겸 가수
강타(안칠현·
41)와 연기자
정유미(36)가두번째 ‘열애설’이불거지자교
제사실을인정했다.

두사람의소속사SM엔터테인먼트와에이
스팩토리는 4일 “강타와정유미가친한선후
배로 지내오다 연인이 됐다”고 밝혔다. 정유
미도 이날 SNS를 통해 “많이 놀랐을 팬들에
게미안하다”면서 “좋은친구이자선배와최
근진지한만남을조심스럽게시작했다.신중
하게생각하고마음을열기시작했기에제마
음을부정하고싶지않았다”고말했다.

이와관련해지난해8월한차례‘열애설’이
제기됐을당시 “친한선후배사이”라며부인
했던 두 사람이 이번에 인정하게 된 배경에
시선이쏠린다.이들의한측근은이날“학창
시절부터 H.O.T.의 팬이었던 정유미와 강타
가 사석에서도 자주 어울렸다”면서 “지난해
‘열애설’이불거졌을당시강타가심리적으로
위축돼 많이 힘들었다. 그때 (정유미가)옆에
서많은도움을주면서더끈끈해지는계기를
맞았다”고밝혔다.이어“등산등을함께하며
이야기를많이나눴다”고덧붙였다.

당시두사람이과거한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호감을 갖기 시작했고, 2년 전부터
사랑을키웠다는시선이나왔다.곧이어강타
는과거사생활문제가잇따라불거져논란의
중심에섰고,급기야활동을잠정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강타는1996년H.O.T.로데뷔해왕성한활
동을 펼쳐왔다. 정유미는 2004년 KBS 2TV
드라마 ‘애정의 조건’으로 연기를 시작해 ‘천
일의약속’, ‘옥탑방왕세자’, ‘검법남녀’ 등에
출연했다. 이정연기자annjoy@donga.com

작년엔절대아니라더니
강타·정유미 연인 선언

정유미 강타

편집｜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스프링캠프 소집
일이 임박하면서 새 시즌을 향한 설렘은 나
날이 커지고 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새
로운에이스로기대를모으는류현진(33), 세
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
리그에 도전하는 김광현(32)에 대한 관심 역
시부쩍늘고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4일(한국시간) 구단별페이지를통해각각의
스프링캠프일정을소개하는한편주목할새
얼굴들을 살폈다. 이번 겨울 동안 팀을 옮긴
류현진과김광현도포함돼있다.

지난해12월 4년 8000만달러(약 950억원)
에프리에이전트(FA)계약을한류현진은우
완투수 태너 로크, 체이스 앤더슨, 야마구치
뼸, 1루수 트래비스 쇼와 함께 토론토에서
‘알아야 할 새 얼굴들(New faces to know)’
로이름을올렸다.당연히맨위에있다.류현

진은 13일 플로리다주 더니든에서 소집되는
토론토투·포수진의일원으로 새시즌첫 공
식일정을진행한다.

김광현에 대해선 짤막한 설명까지 곁들여

졌다. “선발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김광현,
마이애애 말린스에서 영입된 외야수 오스틴
딘이 이번 오프시즌 동안 40인 로스터에 추
가됐다.” 김광현은 12일부터 플로리다주 주
피터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스프링캠프 일정
을소화한다.

한편MLB닷컴은 3일 30개구단의개막전
선발을 예상하고 순위를 매기면서 류현진을
13위로 올려놓았다. MLB닷컴은 “류현진에
게올해200이닝돌파를기대할순없지만팀
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
다. 3월27일토론토와개막전에서맞붙을원
정팀보스턴레드삭스의선발로는크리스세
일을지목하며5위로평가했다.

정재우기자jace@donga.com

MLB닷컴이주목한 ‘류현진·김광현’

“류현진이승리가능성높여줄것”
꺞꺞김광현 팀 내 5선발 경쟁도 소개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토론토 류현진

<디펜딩 챔프>


